
 

 

 
즉시 배포용: 2020년 7월 2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규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해 추가 12개 뉴욕시 

바의 주류 라이선스 중지를 발표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57개 사업체의 주류 라이선스 중지  

  

다기관 태스크포스가 화요일 밤에 487건의 준수 확인을 실시하여 29건의 위반 추가 

적발 

  

534건의 기소가 현재까지 신고 및 처리되었으며, 갱신된 중지 및 기소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정부가 팬데믹 관련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심각하게 위반한 12개 뉴욕시 바의 주류 라이선스를 중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주 경찰(State Police) 및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 SLA)이 이끄는 

주정부의 다기관 태스크포스가 1,131건의 준수 확인을 실시했으며, 55개 시설의 위반을 

발견했습니다. 코로나19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체는 위반 건당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심각한 위반의 경우 바 또는 레스토랑의 주류 라이선스가 즉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수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전국의 주에서는 놀랍게도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은 경계를 늦출 때가 아닙니다. 

지방정부가 자신의 일을 해야 하지만, 주정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그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면 불과 몇 달 전의 상태로 사태를 다시 

악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을 위반하고 모든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법 행위자들을 계속해서 엄중히 단속해야 합니다."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 SLA)의 Vincent Bradley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는 뉴욕주를 재개하기 위해 스마트한 데이터 기반 규칙을 구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뉴욕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모두의 최우선 

과제이며, 우리는 이 팬데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단속할 

것입니다."  

  

http://sla.ny.gov/eo-summary-and-charges-tracker


 

 

어젯밤, 주 조사관들은 29개 시설에서 위반을 발견했고 공식적인 기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관찰된 위반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브롱크스 — 2곳  

• 브루클린 -- 7곳  

• 맨해튼 -- 11곳  

• 퀸즈 -- 5곳  

• 스태튼 아일랜드 — 3곳  

• 서퍽 카운티 - 1곳  

  

7월 28일 및 29일 회의 중에 주류관리청 위원회(State Liquor Authority Board)가 발행한 

12개 시설의 약식 중지 비상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맨해튼 694-696 매디슨 애비뉴(Madison Avenue)의 

"넬로(Nello)"  

7월 28일 화요일에 주의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최소 8명의 고객이 레스토랑 

내부의 여러 테이블에서 음식과 음료를 서빙받는 것을 관찰했으며, 이는 2020년 3월 

16일부터 뉴욕시의 실내 서비스를 제한한 주지사의 행정명령 202.3호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브루클린 270 스미스 스트리트(Smith Street)의 "유니온 

그라운드(Union Grounds)"  

7월 24일 금요일에 주의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한 무리가 부지 바로 밖에서 

음식 없이 술을 마시는 것을 관찰했으며, 12명의 고객은 음식 없이 서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유주, 바텐더 및 웨이터들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자메이카 170-12 자메이카 애비뉴(Jamaica Avenue)의 

"레이디스 스포츠 바(Ladies Sports Bar)"  

7월 27일 월요일에 주의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8명의 고객이 부지 내에서 

술을 마시고 직원들이 안면 가리개를 쓰지 않은 것을 관찰했으며, 두 경우 모두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브롱크스의 4001 이스트 트레몬트 애비뉴(East Tremont 

Avenue)의 "파크(Parq)" 

7월 25일 토요일에 주의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안면 가리개가 없는 약 

20명의 고객을 포함하여 부지 바로 앞의 보도와 거리에서 나이트클럽과 같은 분위기로 

술을 마시고 물담배를 피우는 40~50명의 고객을 발견했습니다.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맨해튼 1624 암스테르담 애비뉴(Amsterdam Avenue)의 

"그릴 온더 힐(Grill on the Hill)"  



 

 

7월 27일 월요일에 주의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부지 내 바에서 서서 술을 

마시는 고객과 부지 밖의 두 테이블에서 고객들이 음식 없이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브루클린 149 스미스 스트리트의 "레귤러 비지터스(Regular 

Visitors)"   

7월 24일 금요일에 주의 다기관 태스크포스 조사관들은 음식 없이 부지 바로 밖에서 

술을 마시는 약 20명의 고객을 발견했습니다.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잭슨 하이츠 79-05 루즈벨트 애비뉴(Roosevelt Avenue)의 

"엘 오트로 롤로(El Otro Rollo)"  

7월 25일 토요일에 주의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바 안에서 마시는 20명의 

고객,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고 고객에서 서빙하는 직원 2명, 레스토랑에 음식 없이 

서서 술을 마시는 8명의 고객을 관찰했습니다.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맨해튼 733 9번 애비뉴의 "가십(Gossip)"  

7월 27일 월요일에 주의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12명의 고객이 뉴욕시의 오후 

11시 야외 서비스 금지 시간을 한참 지나 부지 앞에서 모여 머물며 술을 마시는 것을 

관찰했으며, 소유주와 몇몇 고객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십은 7월 

초반에 주지사의 행정명령 위반으로 2번 기소된 반복 위반업체입니다.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자메이카 93-10 우드헤이븐 불라바드(Woodhaven 

Boulevard)의 "아틀란티스(Atlantis)"  

아틀란티스는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여, 주류관리청 수사관들은 7월 

1일부터 7월 16일 사이에 별도의 다섯 차례에 걸쳐 고객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무시하고 부지 앞에 서서 술을 마시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잭슨 하이츠 79-03 루즈벨트 애비뉴의 "엘 아부엘로 고손(El 

Abuelo Gozon)"  

7월 25일 토요일에 주의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뉴욕시의 오후 11시 야외 

서비스 금지 시간을 한참 지나 부지 앞의 보도에서 앉거나 서서 술을 마시는 20명의 

고객을 관찰했습니다. 입구의 매니저와 두 명의 직원을 포함하여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직원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방문 당시에는 바 안에서 두 명의 고객이 

앉아 음식 없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코로나 38-12 104번 스트리트의 "엘 팔로 바(El Palo Bar)"  

7월 18일 토요일에 주의 다기관 태스크포스 조사관들은 뉴욕시의 오후 11시 야외 

서비스 금지 시간을 한참 지나 30명의 고객이 레스토랑 밖에서 술을 마시며 대부분 안면 

가리개를 쓰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했으며, 6월 21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4건의 별도 위반으로 인한 

혐의가 진행 중입니다.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리치몬드 힐(Richmond Hill) 105-13 자메이카 애비뉴의 

"란초(Rancho)"  

7월 27일 월요일에 주의 다기관 태스크포스와 조사관들은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직접 

위반하여 총 8명의 고객이 바 안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했으며, 두 명은 안면 

가리개를 쓰지 않았고 역시 안면 가리개를 쓰지 않은 바텐더가 서빙하고 있었습니다.  

비상 중지는 7월 28일 전체 위원회(Full Board)의 특별 회의 및 7월 29일의 정규 

회의에서 Bradley 위원장, Lily Fan 커미셔너 및 Greeley Ford 커미셔너가 명령한 것이며 

이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라 디지털로 녹화된 동영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주 조사관이 위반을 관찰한 후, 공식적인 기소가 제기되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사례의 경우, 주류관리청에서 라이선스 사업체의 지속적인 운영이 공중보건 및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비상 약식 중지(Summary 

Suspensions) 부과됩니다. 중지 명령은 즉시 처리되며 무기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라이선스 영구 해지 및 위반 건당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을 포함한 최대 처벌이 

부과됩니다. 비상 중지 대상이 되는 라이선스 소유자는 주류관리청 행정법 

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앞에서 신속 청문회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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